
나그네를 섬기는 나그네 교회 

 

선재충 참석전의 심경을 어렵게 꺼내던 우크라이나 선교사들 중 한 분의 고 백입니다. 

“사역지를 잃고 자신의 존재를 잃었던 시간이었어요…” 동유럽에서 활동중인 한인 

선교사들의 숫자는 약 600 여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 선교사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104 명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그들은 위축된 

마음을 풀고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다짐을 하더군요. 마지막 날 저녁 자원봉사자들이 두 줄로 

길을 만들고 선교사 및 가족 모두를 열렬한 박수로 축복하며 파송하였습니다.  

 

주일예배 후, 우크라이나 난민촌 중에 하나인 엑스포 현장으로 갔습니다. 찬양팀과 악기팀이 

위로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그들을 살폈습니다. 3,000 명까지 수용하던 곳인데 

현재 500 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국 혹은 다른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 임시거주하는 

곳입니다. 매트리스를 줄지어 깔아둔 좁은 공간의 삶 속에서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습니다. 

선재충 장소를 제공한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11 명의 난민을 위해 숙소와 음식, 병원 그리고 직업 

연결까지 끊임없는 돌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중심의 바르샤바 식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들도 나그네인데 또 다른 나그네를 기꺼이 섬깁니다. 특히 청년들과 팀이 되어 

배식과 설거지를 지원하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민찬, 민수, 예나… 벌써 그립네요. 선재충에 

참석한 60 여명의 선교사 자녀들은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17 번의 선재충을 맞이하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자녀들도 크게 한몫하는 것을 보며 2 세대들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실감하게 됩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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